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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화배우 주윤발(64·사

진 원 안)이 홍콩에서 열린 반중

시위 현장에 참여한 모습이 포착

돼 화제다. 

10일 홍콩 현지 매체에 따르면, 

주윤발은 지난 4일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홍콩 거리 시위

에 참여했다. 이날 일부 팬들이 

주윤발을 알아보고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고, 주윤발

은 흔쾌히 응했다는 후문이다.

이날은 캐리 람 홍콩 행정정관이 5일 0시부터 사실

상 계엄령에 해당하는‘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라 주윤

발의 참여에 의미가 더해졌다.

복면금지법은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려 

신원 확보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복면금

지법 이후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검은색 마스크를 착

용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주윤발은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열린 민주화시위 ‘우산혁명’때도 

홍콩 독립을 지지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주윤발에게 영화 및 

TV 출연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윤발은“괜찮다. 돈을 좀 덜 벌면 

된다.”고 반응해 홍콩 시민들의 환

호를 받았다.

주윤발은 홍콩영화 전성기를 이

끈 스타다. 1976년 영화‘투태’로 데뷔하여,‘영웅본

색’,‘와호장룡’ 등에 출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

았다.

주윤발은 지난해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주윤발은 기부에 대

해“돈은 내 것이 아닌,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윤발, 검은 마스크 쓰고 홍콩시위현장 포착

1285호 숫자퍼즐 정답

 

배우 로버트 드니로(76)가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

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

2008년부터 2017년 드니로와 함께 캐널프로덕

션에서 일했던 여성 직원 그레이엄 체이스 로빈슨

(37)은 최근 성차별과 여성에 학대적인 근무 환경

을 조성한 혐의로 드니로를 상대로 1천200만 달

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

다. 캐널프로덕션은 드 니로가 영화 제작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로빈슨은“드니로가 성차별 관습에 얽매여 여성

과 남성 직원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여성 

동료들을 천대하고 걸핏하면 여자를 비하는 욕설

을 퍼부었다. 또 등을‘긁어달라’,‘넥타이를 매달

라’,‘호텔 방으로 들어와 깨워달라’는 등 신체 접

촉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로빈슨은“드 니로가 자신을‘오피스 와이프’라

고 지칭하기도 했다.”며“드니로는 아무 거리낌 없

이 여성 직원들의 엉덩이를 치고 다녔으며 자신도 

성차별적 언행과 성희롱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

고 말했다.

드니로 측은“제기된 혐의들은 드니로를 공격하

기 위해 로빈슨이 지어낸 것이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드니로는 로빈슨을 회사 공금 유용

과 근무 태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

이다.

로버트 드니로, 
성차별 언행으로 피소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25·본명 정호석)의 

솔로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핫100’에 

진입했다.

7일 빌보드 뉴스에 따르면 제이홉의‘치킨 누

들 수프’(Chicken Noodle Soup)는 다음 날 업

데이트할 최신‘핫 100’차트에서 81위를 기록

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솔로곡으로‘핫 100’

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또 한국 아티스트로는 

여섯번째, 솔로 가수로는 싸이와 씨엘에 이어 세 번째 

진입이다.

‘핫 100’은 미국 내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 판

매 데이터 등을 합산한다.

닐슨뮤직에 따르면‘치킨 누들 수프’는 스트리밍 

970만 건과 다운로드 1만1천 건을 기록했다. 이 곡은 

제이홉이 사운드클라우드 등에 무료로 공개한 노래

임에도 음원 플랫폼에서 이 같은 성적을 냈다.

빌보드는“방탄소년단이‘핫 100’차트 세력으로 입

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그룹 개별 멤버들 역시 그 파

워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치킨 누들 수프’는 제이홉이 미국 가수 베키 지

(Becky G·22)와 작업한 곡으로 지난달 27일 공개됐

다. 곡 공개 후 전 세계 팬들 반응은 뜨거웠다. 틱톡의 

방탄소년단 계정에 공개된 제이홉의 댄스를 따라 추

는 영상을‘#CNSchallenge’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하는‘치킨 누들 수프 첼린지’가 잇달았다.

앞서 이 곡은 영국 오피셜차트‘싱글 차트 톱 100’에

서 82위를 기록했다.

제이홉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 
빌보드 ‘핫100’ 진입


